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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속노조 단결투쟁, 자본·공권력 침탈 저지
16일,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무실철거 막아 … 23일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 열어

금속노조가 일본 먹튀자본 니토덴

코, 한국 정부, 사법부의 한국옵티칼

하이테크지회 사무실 인도 강제집행

을 투쟁으로 막았다.

금속노조는 2월 16일 오전 구미시 

한국옵티칼하이테크 현장에서 노동

조합 사무실철거를 막기 위해 결의

대회를 열었다. 이날 결의대회에 금

속노조, 진보정당, 시민사회단체 등 

1천여 명이 모였다.

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들

은 공장 입구에 망루를 설치하고 농

성에 돌입했고, 조계종 스님들이 법

회를 올렸고,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

회의원은 천막농성을 시작했다.

경찰은 오전 8시쯤부터 현장 곳곳

에 병력을 배치하고, 법원 집행관은 

9시 40분쯤 노조 측에 강제집행을 

고지했다.

금속노조는 경찰과 법원 집행관을 

물러가게 한 뒤, 공장 안팎에서 대

회를 이어갔다. 최현환 지회장은 

“조합원 동지들이 온몸에 쇠사슬을 

감고 고용승계 없이 단 한 걸음도 

물러설 수 없다고 외쳤다”라면서 

“금속동지들이 함께해서 강제집행

을 저지할 수 있었다”라고 강조했

다.

최현환 지회장은 “언제 공권력과 

용역이 들이닥칠지 모르지만, 오늘 

투쟁의 기세를 이어 반드시 고용승

계 쟁취하겠다”라고 목소리를 높였

다.

공 장 옥 상 

농성 중인 박

정혜 수석부

지 회 장 은 

“전국에서 

모여드는 동

지들을 바라

보니 가슴이 

벅차 오른다. 

동지들 덕분

에 고공농성

을 사수하고 

있다”라며 

“반드시 고

용승계 쟁취

하고 승리해

서 두 발로 

내려가겠다”

라고 선언했

다.

민주노총과 

금속노조는 2

월 23일 14시 

구미 한국옵

티칼하이테크

와 서울 동화

면세점 앞에

서 ‘2024년 

투쟁 선포대

회’를 동시

에 개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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